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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심리적 외상(psychological trauma), 즉 트라우마를 유발하며, 이는 자기 비하, 통제감 상실, 불안, 
우울, 번 아웃 및 직무 수행 저하로 이어져 결국 개인과 조직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 기존 연구가 주로 발생 빈도와 정신 건강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온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가해자의 특성과 피해자의 
트라우마 간 관계를 확인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트라우마로 이어지는 기전을 규명하고자 했다.

METHODS

• 연구 설계는 문헌 고찰에 기반한 개념적 연구로, 최근 10년간 발표된 학술 데이터 베이스에 게재된 논문 중 영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된 질적·양적·혼합연구 및 개념 분석연구를 포함했으며, 비정규 문헌은 제외했다.

• 문헌 고찰은 PubMed, CINAHL, Scopus, Web of Science 및 Google Scholar를 활용하여 SPIDER 전략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자료 분석에는 Braun과 Clarke(2013)의 주제분석 방법이 적용되었다.

RESULTS
Table 1. Key Elements Description Table

Figure 2: Workplace Bullying-Trauma Theory (WBTT)

CONCLUSIONS

• 직장 내 괴롭힘-트라우마 이론(WBTT)이 도출되었다. 괴롭힘은 상급자의 권력 남용, 반복적 모욕·언어 폭력, 사이코패시, 공감 
결여로 발생했고(가해자 특성), 이는 피해자에게 자기 비하, 통제감 상실, 누적 트라우마를 유발하여(매개 요인) 직장·동료 
회피, 과민, 불안, 악몽, 플래시백을 일으켰다(심리적 반응). 정책 결여, 리더십 공백, 고강도 스트레스 환경은 요인 간 관계를 
강화했으며(조직 요인), 장기적으로 피해자의 번 아웃, 우울, 이직, 생산성 저하로 이어졌고(결과), 트라우마 기반 리더십이 
이런 악순환을 보완했다(완화 요인)

• 본 연구는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경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며, 개념적 연구로서 향후 실증적 
연구를 통한 모델 검증을 제안한다.

Figure 1. PRISMA flow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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